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SK케미칼, 에너지 절감시스템 확대
고유가 위기 속 동력활용 극대화 … 하수처리장 잉여 메탄가스 재사용

치솟는 국제유가가 경영환경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SK케미칼이 신에너지 시스템을 가동하며 비용절감 효과

를 톡톡히 보고 있다.   

SK케미칼은 1989년부터 울산공장에서 대체 동력으로 석탄 보일러를 운영해왔으며 병행 운전중이던 Oil 보

일러의 가동을 중지하고도 동력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자 석탄 보일러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신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의 폐열을 이용한 스팀 발생, CATOX 공정의 Scrubber로의 대체 등 다양한 아

이디어를 동원했다.

특히, <T/G(터빈 제너레이터) 교체운전>이라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2004년 초 벙커C유 보일러를 정

지시키면서도 동력활동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해 절감액이 한해 40억원에 육박했다.

SK케미칼 신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김철수 부장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70여억원을 추가로 절

감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다가섰다”며 완벽한 SUPEX 추구를 강조했다.

SK케미칼의 신에너지 시스템

한편, SK케미칼은 울산시가 소각처리하던 용연하수처리장 잉여 메탄가스를 최근 울산공장 동력 시스템에 

적용해 5년 동안 최고 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최근 울산시와 용연하수처리장 잉여가스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울산시로부터 5년 동안 용연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4000-8000㎥의 잉여 메탄가스를 

공급받아 운영한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외부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던 자원을 발굴해 사업장 내부로 도입하는 Infra를 구축함으

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조 연료원을 확보한 셈이며, 일상적인 비상경영을 통해 고유가 등의 경영위기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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